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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부산 해운대해

수욕장에서 외국인에 

의한 몰래카메라 범죄

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연합뉴스’에 따

르면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지난 6월부터 해

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

는 불법 촬영 사건 3건을 적발했지

만 피의자 중에 외국인은 한 명도 없

고 모두 내국인이었다고 발표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휴

가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외국

인 노동자들이 피서를 왔다가 수영

복 차림을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

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

되곤 했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 공원 등을 순찰하

며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

고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성범죄 예방에 집중했다. 올해 외국

인 몰카 범죄가 사라진 데는 경찰과 

외국인노동자 시민단체의 계도 활

동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

국인 노동자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

고 피부 노출을 꺼리는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변한 것도 몰카 범죄 감소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 
몰카 범죄 사라졌다

효창공원, 
‘독립운동공원’으로 조성된다

효창공원이‘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된다.

17일‘한겨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

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연내 효창

공원 성역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

고,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 의뢰 등 독립

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

이다.

보훈처의 이런 방침은 자문기구인‘국

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권고에 따른 것

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

어“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

덟 분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되어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 아닌 

한낱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

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

대의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소를 비롯한 안중근 의사의 가

묘가 있다. 이동녕·차이석·조성

환 선생 등 임정요인 묘역도 있다. 

효창공원에 독립유공자 묘소가 

들어서면서 1989년 사적 제330

호로 지정됐다. 2005~2009년 독

립공원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으

며, 2007년과 2013년 일부 국회의

원이 국립묘지 승격법안을 발의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다만 정부는 현재 효창공원에 조성된 

묘역 외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추가로 조

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효창

운동장 독립공원화 사업의 핵심은 효창

운동장 철거”라며“효창공원 인근 주민

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추가로 독립운

동가 묘역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장할 계

획은 없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과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안중

근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

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등 23개 독립

운동가단체가 속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는“효창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민주주의 이념 등‘대한민국의 헌법

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로 그분들에 대

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늦게라도 이뤄지

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80여 

명의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전

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 탈의

실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발

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한편 경찰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몰카범 근절을 위해 이색 광고판을 

설치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고판에는 불법촬영 범죄자가 경

찰관을 맞닥뜨려 놀라는 모습과 함

께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구가 부

산 사투리와 영어로 적혀 있다. 또 

광고판 속 범인의 손목에 채워진 쇠

사슬을 그넷줄과 연결해 시민이 그

네를 타면 범인의 손에 든 카메라가 

내려가면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

을 표현했다. 

▲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모습. 백범 김구 묘역

(점선 안)과 효창운동장(오른쪽 위)이 보인다. 


